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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도시는 암울하고 긴 터널 

같지만 괴물이 출몰해 우리의 

지루한 삶을 재미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김윤덕 <괴물 28호>
작가가 직접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위에 오롯이 상상력으로만 꾸며내는 그만의 세계를 드로잉으로 올린 작품. 
주변 사물을 다르게 보려는 노력이자 버릇처럼 찍어온 수만 장의 사진들을 재해석하려는 시도.01 • 민주누리 

과거를 생각하면 가끔은 

어처구니없고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원준 <유신시대 제작된 20개의 문화공보부 간행물의 표지디자인>
1972년 문화공보부에서 유신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한 정기간행물의 표지 이미지를 재현한 의미심장한 작품.



04 • 민주누리 

매일 매일의 삶이 유리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겨워 

조심조심 내딛습니다

엄아롱 <깨지기 쉬운 스텝>
최근 많은 호응을 받았던 <끝나지 않고 오를 수 없는>이라는 작가의 개인전을 구성했던 작품. 
“체념하되 포기하지 않는 또래들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각언어를 구사. 2015.10 | vol.03  • 05 

내 곁엔 누가 있나요? 

나는 잘 살고 있나요?

차혜림 <옷 안에서 발가벗은>
아스팔트 틈 사이에 자라난 잡초를 보고 떠올린 작업.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순응하며 잘 적응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자생력을 잃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



우리는 세상이 문제덩어리라고 

느끼지만 청년에겐 

그 열쇠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동석 <잠그고 돌아서면> 
잠가도잠가도 안심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의미. 작가는 <무제>라는 제목이 따로 있다고 설명. 
그만큼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두고 싶다는 의미였다고.

여행을 하듯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유하기도 하고 내면을

탐험하기도 합니다

곽윤수 <꿈에서 깰 시간>
일종의 여행그림일기 프로젝트이자 전시였던 <Sentimental itinerary>의 한 작품. 
여행을 다니는 동안의 느낌과 심상,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것까지의 여정과 복잡다단한 감정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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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청년과 민주주의

청년이라는 새로운 기하학

특 집 전

예술 작품은 그 자체가 목소리이며 언어이다. 지면에서 열리는 특별한 전시 <청년의 목소리_청년이라는 새로운 기하

학>에서는 예술작품에 녹아 있는 청년들의 삶과 모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어떤 작품은 사회적 이슈를 담아 표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작품들은 청년의 여행 혹은 청년의 고민 등 은유적인 메시

지를 통해 동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작품들을 통해 지금의 청년 혹은 우리의 청

춘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 방법과 개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작품 전반에 녹아 있는 '청년성'에 대해 함께 생

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젊음과 패기로 명명되던 지난 시절의 청년과는 다른, 동시대적 청년에게는 어떠한 지도가 펼쳐져 있는가? 청년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의 모양이 무엇이었나? 청년이라는 배의 선장은 과연 나인가? 

이런 질문을 과감히 던지기엔 청년은 스스로 나약하며, 궁지에 처해 있고, 빈곤하기까지 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가 청년을 스스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사회는 청년을 목 조르고 착취한다. 

그러나 기존의 지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삶에 대한 새로운 능동성이 꿈틀대고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청년의 세상

과 청년들은 새로운 기하학을 공부하듯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중이다. 새로운 기하학에는 지난 시대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조직을 구성하는 전혀 다른 방식, 다음 국면으로 도약하는 경제적 혜안, 그리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여행을 통한 자기반성과 통찰력 같은 요소들이 방점으로 찍혀 있을 것이다. 나는 (혹은 나를 

포함한 청년들은) 현재 ‘희망은 없다’를 부르짖을 만큼 처참하지만 위에 열거한 숨구멍 같은 요소들이 현재의 우리를 살

게 하고 미래의 우리를 만드는 ‘청년성’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청년은 ‘청년성’이라는 새로운 기하학의 완성

을 통하여 미래를 유영할 예정이다. 

  

: 유쾌한아이디어성수동공장 대표 신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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